
트리메토프림 사양화“뚜렷" 
국내시장 협소해 대부분 수출 … 썰파다이아진 수요증가

항균제 원료인 트리메토프림이 사양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자체도 협소해 대부분 수출

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트리메토프림은 요도염·기관지염·장염 등 주로 염증 치료에 쓰이는 항균제 원료로 국내에서는 동

화약품이 독점생산하고 있다.

국내 항균제 시장은 6 6 0억원 규모로 이중 트리메토프림계 항균제는 4 0억원으로 낮은 점유율을 차지

하고 있다.

이는 트리메토프림이 국내에서 7 1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해 이미 성숙단계를 지나 정체 내지는 퇴조

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퀴놀론계 항균제가 4∼5년전부터 각광을 받으며 등장, 수요가 확대되고 있

기 때문이다.

더욱이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이 빈번해지고 내성 발현율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유도체마저도 개발되

지 않아 트리메토프림계 항균제 수요감소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.

9 3년 트리메토프림 생산은 1 5 0톤, 45억7000 만원으로 9 2년 1 6 8톤, 51억원에 비해 10.4% 감소했다.

동화약품은 이중 1 4 7톤을 독일·덴마크·영국·캐나다 등 4 0여개국에 수출했으며 나머지 3톤을 국

내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.

트리메토프림은 체크·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의 개방화와 후진국들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수출여

건은 어둡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

트리메토프림 세계시장 규모는 1 8 0 0톤으로 이중 중국이 1 2 0 0톤을 생산, 67%를 점유하고 있다.

그 다음으로 인디아가 3 0 0톤(17%), 한국 1 5 0톤(8%), 기타 1 5 0톤(8%) 순으로 나타났다.

중국은 주로 인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에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들 원료들보다 품질면에

서 앞서기 때문에 생산량 대부분을 2 0 %정도 고가인 K g당 2 5∼3 0달러선에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.

한편, 트리메토프림 완제품 시장은 9 3년 4 4억원으로 1 1개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한국로슈

만이「박트림」을 수입·판매하고 있다.

그러나 이들 기업들은 채산성이 크게 떨어진 트리메토프림계 항균제를 구색맞추기식으로 고객관리

차원에서 생산·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.

단지 동화약품 등 4개 기업들이 트리메토프림 파트너 원료로 썰파다이아진을 사용해 제품 차별화를

시도하고 있다.

그동안 트리메토프림계 항균제 합성원료로 썰파메톡사졸을 채택했으나 가격이 1정당 4 0원으로 저가

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져 이보다 고가인 썰파다이아진을 사용해 1정당 1 0 0원대에 판매하고 있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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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리메토프림 생산량에 따른 시장점유율은 총생산 4 3억8 7 0 0만원중 삼일제약의「셉트린」이 9억1 8 0 0만

원을 생산, 21%의 점유율을 나타내며 1위를 차지했다.

그 다음으로 한국로슈(박트림)가 8억4000 만원 19%, 한미약품(티에스) 6억6300 만원 15%, 동화약품

(유프린) 6억4300 만원 15%, 일동제약(시노트림) 12%, 진양약품(듀프렉스) 6%, 대동약품(토푸림)

4%, 기타 8% 순으로 조사됐다.

이중 썰파다이아진 파트너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은 동화약품(유프리나)·진양약품(듀프렉

스)·한국롱프랑로라(안트리마) 등 3개 기업으로 앞으로 생산기업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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